
발품 팔아 기록한 서울의 풍경, 삶과 역사의 굴곡까지 담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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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장에 걸린 '북한산'으로 화제 됐던 민정기 작가 풍경화 선보여◆ 

 

[왕진오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두 발로 전국 팔도를 누빈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완성

했듯이 서울의 곳곳을 발품 팔며 눈에 담고, 역사 서적을 꼼꼼히 챙겨보며 기록한 풍경화가 눈길

을 모은다. 

 

 

 

 

 

 

 

 

 

 

 

 

 

 

▲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3관에 설치된 '사직단이 보이는 풍경'을 설명하고 있는 민정기 작가'.(사진=왕진오 기자) 

 

화폭에 담긴 장소들은 서울 종로구를 중심으로 한 세검정, 경복궁 일원과 작가가 생활하는 양평 

지역의 익숙한 장소들이어서 사진을 보는 듯 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 그림은 40여 년 이상 풍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관점들을 다뤄온 작가 민정기(70)가 1월 29

일부터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2관, 3관에서 진행하는 'Min Joung-Ki'전에 펼쳐 놓은 작품들의 

자태다. 

 

특히, 민중미술 작가군 으로 분류됐던 작가가 대형 화랑인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것도 

사회적인 변화의 분위기를 물씬 엿볼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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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기 작가는 "현실이던지, 민중미술이라고 규정짓기보다는 폭 넓게 봐주었으면 한다. 미술은 

작은 단서, 기회, 찰나가 작가에게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창조력을 잡아내는 것은 개인적인 것

과 연관이 있는데, 내 작품도 개인적인 관점에서 출발했고, 동인 전등의 전시를 통해 짬뽕되어 

나오는 것이 작품에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2관에 설치된 민정기 화백의 작품'.(사진=왕진오 기자) 

 

민 작가는 그동안 산세, 물세 같은 지형적 요소와 그 안에 어우러진 인간의 흔적을 중점적으로 

표현했었다. 이번 개인전에는 조선시대 이후 수도였던 서울 시내에 산재한 건축물이나 터를 역

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어 재구성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종로구에서 바라본 청계천, 사직단, 세검정, 백사실계곡 등이 그것이다. 답사와 역사적 사실의 연

구를 바탕으로 그릴 장소를 직접 다녀와 기억하고 있는 길들을 도해 적으로 연결이나 지리적 배

치를 통해 작품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필연성을 확인한다. 

 

 

특히 '유 몽유도원'은 조선 초기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미지 위에 현재의 부암동 풍경을 병치시킴

으로써 부암동의 태곳적 지세와 변모된 현실풍경을 극명하게 비교한다. 

 

'수입리(양평)'는 동양화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전통적인 부감법과 투시도법을 재해석하며 산과 

강의 현재적 상황을 민화적 양식을 차용해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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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기, ‘청풍계 1’. 130 × 162cm, Oil on canvas, 2019.(사진=국제갤러리) 

 

또한 각 3매와 6매로 구성된 시리즈 '사직단이 보이는 풍경'이나 '인왕산'은 큰 화면을 그릴 때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병풍의 형식에 착안해 여러 개로 나누어진 화폭으로 작

품을 완성시켰다. 

 

그의 화면에는 녹색 계열 또는 황색 계열의 통일된 색감으로 구성되어 마치 2차원적 화면의 평

면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현대식 건물이나 간판이 과거로부터의 다양한 공간

적, 시간적 층위들과 함께 해체된 후 재조합되는 것처럼 원근법을 무시한 채 자연스럽게 연결되

어 있다. 

 

'청풍계 1~2'는 대한제국의 관료였던 윤덕영이라는 인물이 일제강점기에 인왕산 자락에 지은 

600평 규모의 프랑스식 건물을 예전의 지형을 바꾸고 가파르게 들어선 다세대 주택들과 병치해 

보여준다. 

 

하지만, 윤덕영은 그 집에 입주도 못한 채 운명했으며 그 후 건물은 여러 쓰임새로 사용되다가 

화재로 소실되어 결국 1970년대 철거됐다. 작가는 이와 관련된 사료 연구와 답사를 통해 장소에 

내재된 시간성을 복구,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본 화면들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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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기, ‘묵안리 장수대’. 211.5 × 245cm, Oil on canvas, 2007.(사진=국제갤러리) 

 

민정기 작가는 "화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집어넣는다. 청풍계를 그릴 때는 인력개발원 옆으로 

난 계단에 올라가서 지어진 무허가 집이 없으면 그림이 싱거운 것 같아 일부러 끄집어 갖다 놓

은 것으로 그림적인 소도구일 뿐, 현실을 그려 넣어야 그림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옛 그림을 단서로 하기 위해 고지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지도는 자연을 강조하

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과거 수선전도에 인왕산을 입체적으로 그렸는데, 지금은 그런 요소가 주

제가 될 수 없다. 변화된 주제와 더불어 오늘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재미가 쏠쏠하다"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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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9일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2관에 설치된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민정기 작가'.(사진=왕진오 기자) 

 

민정기가 선택한 공시성의 방식은 '집단적 기억' 같은, 애초에 통합될 수 없는 대상의 성질을 표

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자 서구의 이분법적이고 선형적인 시간 인식에 대응해 보다 풍부

한 서사를 구성하는 데 훌륭한 대안이 된다. 전시는 3월 3일까지. 

URL: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8808#07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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